
친절한 안내자가 있어서 좋습니다. 

 

모세오경을 잘 마치셨는지요? 헤브론 100일 성경통독을 이주째 따라가면서 뿌듯한 소식

들을 듣습니다.“이래서 선생님이 꼭 필요하네요. 무턱대고 읽는 것보다 조목조목 정리해

서 알려주시니 이해가 더 잘 됩니다…”매주 월요일 통독 길라잡이를 통해 매일 읽을 분

량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. 저도 읽기 전에 통독 길라잡이를 먼저 듣습니다. 여기에 헤브

론 만나와 재미있는 성경을 더하면 금상첨화겠지요. 제가 처음 시카고에 혼자 와 있을 때, 

달리기를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. 무리하지 않으며 정한 구간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함

께 뛰어주셔서 꽤 달렸던 것 같습니다.  

 

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, 공항 라이드에서부터 아파트 구하는 일, 전화신청, 학교 등록 등

을 도와주었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. 심지어 안내책자를 만들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안내

를 해 주었습니다. 상점들, 식당들의 위치와 특징 그리고 돈을 아낄 수 있는 쏠쏠한 경험

담들까지 빡빡한 유학생활에 큰 도움을 받았지요. 올해부터 시작한 순모임에서 이런 역할

을 감당해 주시네요. 특히 새로 등록한 가정이나 처음 순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이 헤브론

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순장님들과 담당 교역자님들께서 열정과 열의

를 다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.  

 

작년 35주년 기념 행사 중 하나로 발간한 예수찬양집을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? 정상적인 

상황이었다면 금요찬양예배를 통해 더 잘 사용했을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래도 가

끔 주일 예배 중에 찬양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. 무엇보다 정진부 목사님께서 매주 한 

곡씩 인도해 주시는 찬양교실을 통해 곡과 가사를 이해하고 배우는 일에 큰 도움을 받고 

있습니다. 어린이 찬양대부터 성인찬양대까지 교역자로 섬기기 전까지 참 열심히 찬양했

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, 그것도 15분밖에 되지 않지만 참 좋은 안내자입니다. 곡조 붙은 

기도가 입과 마음에 붙어있기를 바랍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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